
존경하는 모리스 이에마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총리,

빌 쉴즈 경협 위원장,

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이구택 경협 위원장,

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,

반갑습니다. 좋은 자리에 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특히 저를 잘 소개해 주

신 모리스 이에마 총리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.

호주는 우리의 오래된 좋은 친구입니다. 한국전쟁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

전을 결정해 주었고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. 그리고 1997년 말 외환위기 때도

큰 도움을 주었습니다. 올해 초에는 한국에 진출한 호주 기업이 우리 학원에

거액을 기부하는 훈훈한 미담도 있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민이 보내는

우정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.

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호주 경제에 해서도 축하의 말 을 드립

니다. 1992년 이래 견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, 특히 최근에는 실업률도 30년

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내년에도 3% 이상의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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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률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.

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

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여기며, 우리도 이를 기쁘게 생각

합니다.

경제인 여러분,

양국의 교역규모가 2004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

13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.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우리 기업의 호주에

한 투자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29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, 호주도 금융과 사

회간접자본,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한 투자를 확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아직 에너지∙자원, IT,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

는 분야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두 나라 간 무역불균형 문제도 협력을

확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. 어제 하워드 총리와의 정

상회담에서도 이 점에 해 깊이 있게 논의했고, 실질협력이 더욱 확 되어야 한

다는 데 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

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역시 에너지∙자원 부문입니다.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자

원 수입의 34%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우리 기업도 19개의 호주 자원개발 프로젝

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어제 체결된 광업진흥공사와 호주 펠릭스 사 간의‘유

연탄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’는 이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

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

IT 분야의 협력에도 큰 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은 DMB, 와이브로 등에

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해부터는 DMB가

상용화되면서 지하철이나 승용차,거리에서 TV를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

니다.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DAB 사업에도 좋은 참고가

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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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상기술 협력도 화나 게임 등에서 두 나

라가 함께 더 넓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오늘 애들레이드에서 열리는 IT 장관회의와‘브로드밴드 서밋’에서도 이 분야

협력에 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.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더 높

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도 공동 진출하는 성공사례들이 많이 만

들어지기를 바랍니다.

과학기술 분야의 협력도 확 되고 있습니다. 올해 3월에는 양국 과학재단이 상

호교류하기로 합의했고, 국립과학관 간의 협력약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과학

기술 선진국인 호주와 응용과학기술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협력한다면 좋은 성

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번에 서명한‘사회보장협정’과‘수출보험협력약정’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확

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.

호주 경제인 여러분,

옆에 계신 우리 기업인들은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궈낸 주역들입니다. 강한 도

전정신과 열정이 있고,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분들입니다. 함께 손을 잡으

면 반드시 기 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.

지금까지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것처럼, 앞으로도 교

류와 협력을 확 하면서 더 큰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.

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국 경제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모두

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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